
한화 김승연 회장 차남 “뺑소니”

서울 강남경찰서는 3월24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27일 오전 4시56분경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

동 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다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 피해 운전자를 구호

하거나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지 이틀만인 3월1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재 약식 기소된 상태이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부르기도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단순 접촉사고였으며 김씨가 과거 사건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현장을 떠났지만 이틀만

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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